
| 조희영 마리아

| 김두심 엘리사벳

| 함정민 나탈리아

| 이윤희 사비나

| 노경애 블란디나

| 조현민 도마

이곳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자료는

http://org.catholic.or.kr/eduseoul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친구들,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세요? 우리는 어떤 분을 할머니, 할아버지라

고 부르나요?(아버지나 엄마의 아빠, 엄마예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가 계신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신 친구들도 있네요. 왜 안 계

신가요?(시골에 사셔요, 친척집에 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영수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안

계신 거로군요.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죽은 거예요. 하늘로 올라

가요, 피가 많이 나면 죽어요, 차 사고로 죽는 걸 TV에서 봤어요,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아파서 죽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서로 볼 수 있고 이야기도 하고 성당도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엔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

들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어린아이일 때 죽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 청년일 때 사고나

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오래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옛날에는 하느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고 무서워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이지요. 그러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

이에요. 사람들이 죽으면 영수가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로 가요. 사람이 죽으면 하느

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지요.

친구들, 성당에 올 때나 멋진 파티에 초대받을 때,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준비를 하나요? 선물도 준비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하지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살아 있을 때 준비를

해요. 미사에도 열심히 참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지요. 그

런데 이런 준비를 다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죽었

기 때문에 착한 일도 할 수가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살아 있

는 사람들이 대신 기도해 주어야 해요.

시작 기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나쁜 생

각을 하지 않고 항상 선한 생각을 하며 착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도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재미있는 게임으로 교리를 시작할까요? 자, 코에

검지를 대고“코코코”를 해 보겠습니다. “코코코코”하다가 선생님이“입”하면 입을

짚는 거예요. (속도를 조절해 가며 입, 머리, 귀 등 다양하게 부른다.) 이제, 옆 친구와 짝을

지어 보세요. 이번에는 친구의 코에 내 검지를 대고 코코코를 하다가 선생님이 부르

는 곳을 짚어 보세요. (코, 입, 머리, 귀, 배꼽 등)

※틀린 친구들은 벌칙으로 교리 시간 후 교실 정리를 해도 좋겠다.

(교사는 유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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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

이가 된다.

준비물 : 식사 후 기도문, 도화지, 크레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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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지와 크레파스,사인펜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한다.)

오늘 친구들과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어요. 친구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요? 지옥

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성된 그림은 유아가 어떤 생각

을 하고 그린 것인지 발표해 보도록 한다.)

마침기도
예수님!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우

리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이 없거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마

음을 모아 기도드리니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유아들의 도덕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옳고 그름을 구분 짓게 하기 위하여 천국과 지옥

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 들어 보았지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요? (유아들의 생각을 듣는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라

고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유아들의 생각을 듣는다.)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살아 있을 때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

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지

만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느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지 못한

분들도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해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중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빌어드리는 내용이 들어 있는 기

도가 있어요. 바로 식사 후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한 번 해 볼까요?

우리는 이러한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도 돌아가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요. 또, 기도 대신 친구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일을 할 수

도 있어요.

성당에서는 11월을 위령성월이라고 정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교리를 통해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왜 기도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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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